
SK케미칼, 발렌타인데이에 이웃사랑 실천

SK케미칼(대표 김창근)이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임직원과 지역 아동을 위한 연주회를 개최했다고 2월15일

발표했다.

SK케미칼은 그린케미칼 비즈 이문석 사장이 발

렌타이데이 당일 진행한 <CEO가 쏜다>는 2012

년 화이트데이에 본사와 울산공장 등 주요 사업장

임직원에 개인비용으로 커피와 음료를 제공한 것

에 이어 2번째이다.

특히, 사내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한 2012년과

달리 2013년 행사에는 임직원이 개인비용으로 음

료를 구매한 금액만큼 <희망 메이커> 후원 아동

에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.

또 판교 에코랩 공연장인 그리움에서 개최된

서울타악기앙상블 공연에 성남시 지역 아동 50여명을 초청했으며, 내부 임직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된 클

래식 공연에 지역 주민을 초청한 것은 처음이라고 SK케미칼 관계자는 밝혔다.

SK케미칼 관계자는 “2013년 행사는 일반적인 기부, 봉사를 넘어 문화를 통한 나눔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

미가 크다”며 “앞으로도 SK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공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의 문화 사각지

대 해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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